
THE TOWN NEWS 51September 14, 2020   Vol. 1333

▲ 사진=shutterstock

오늘도 아이를 혼낸 당신. 어디까지나 아이를 바른 길

로 이끌어줘야겠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야단을 쳤다. 

그런데 아이를 혼내고 나면 늘 마음속에 찜찜한 뭔가가 

남는다. 혼을 내다 자꾸‘버럭’하는 바람에 언짢아질 때

도 많고, 또 어떨 땐 가벼운 벌을 주기도 하는데, 과연 이 

방법이 옳은지 헷갈리기도 한다. 야단친 다음에 아이 행

동이 교정되고 있는지 확신이 안 설 때도 많다. 어떻게 

혼내야‘제대로’혼내는 걸까?‘best baby’(smlounge.

co.kr)가 아이를 혼낼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에 대

해 안내했다.

■ 버럭! 화난 감정: “엄마가 그러지 말랬지?” 

야단칠 때 반드시 빼야 할 첫 번째는‘감정’이다. 사실 

아이를 야단쳐야 하는 대부분 상황은 이미 부모의 화를 

돋운다. 동생이랑 치고받고 싸우고, 집 안을 난장판으

로 어질러 놓고, 제발 그만 하라고 해도 계속 컴퓨터 게

임만 하면 부모 속은 당연히 부글부글 끓는다. 이런 상

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. 하지만 화가 나

고 감정이 격앙될수록 마음에서 없애야 할 것이 과잉된 

감정이다.

감정에 사로잡혀 아이를 혼내다 보면 안 그러겠다고 

다짐을 해도 알게 모르게 화풀이를 하게 된다. 이런 경

험 종종 있을 것이 다.“엄마가 그러지 말랬지? 지난번

에도 그러더니 또 그러네?”하며 폭주하듯 질러버리고 

만다. 이렇게 아이를 코너로 몰아세우면 으레 아이는“

으앙~”울음을 터트리거나,“아니야!”,“형이 먼저 그랬

어!”하며 방어를 하고 이 과정에서 몇 차례 고함이 오고 

간다. 결국 화난 부모와 북받친 아이의 두 감정이 만나 

감정에 불이 붙는 결과를 초래하기 십상이다.

야단칠 때 감정이 섞이면 결과적으로 좋은 게 하나도 

없다.‘우다다다’에너지를 쏟아낸 다음 부모에게 남는 

건‘아, 내가 오늘 또 버럭했구나!’하는 자괴감이고, 아

이는 자기가 왜 혼났는지 무얼 잘못했는지는 모른 채 엄

마 아빠의 무서운 얼굴과 험악했던 그 순간의 분위기만 

기억에 남을 확률이 높다.

물론 참는 게 능사는 아니다. 묵혀둔 감정은 스스로를 

공격해 에너지를 소모시키기 때문이다. 화난 감정은 그

때그때 푸는 게 좋다. 다만 그 화풀이가 사랑하는‘내 아

이’에게로 향해서는 안 된다. 잠깐만 감정을 환기해도 

불같은 폭발력이 한결 줄어든다.

 

■ 폭언: “언어폭력도 폭력!”

혼낼 때 내더라도 입에 담아서 득 될 게 하나도 없는 말

이 있다. 그런데 순간의 감정에 휩싸인 나머지, 혹은 악

의 없이 습관적으로 폭언을 내뱉는 경우가 있다. 부모는 

무심코 하는 말일 수 있으나 아이에게 미치는 파급력은 

적지 않다. 습관적으로 듣다 보면 분노가 쌓일 수 있고 

‘정말 난 이것밖에 안 되나?’라는 생각에 빠져들기 때

문이다. 아이도 엄연히 인격을 가진 존재다.

“또, 또! 네가 하는 짓이 늘 그렇지 뭐”,“제발 언니(동

생) 본 좀 받아라”,“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니?”,  

“아, 몰라. 당장 때려치워!”,“자꾸 그러면 엄마 아들      

(딸) 하지 마!”,“진짜 말로는 안 되겠구나.”이런 말들을 

직장 동료에게, 내 친구에게 할 수 있겠는가? 인격 모독

이란 말과 함께 절교를 선언할지도 모른다.

 

■ 비교와 과거 들추기: “정말 그것밖에 못하니?” 

혼낼 때 부모들이 가장 흔하게 말하는 단골 멘트가 있

육아

아이를 혼낼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

다.“쟤는 안 그러는데 너는 도대체 왜 그러니?”식의 남

과 비교하는 말인데 이는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멘트

다. 부모 딴에는 경쟁 심리를 유도해 자극을 주려는 거겠

지만 효과는커녕 반항하고 싶다는 부작용만 불러온다. 

혼낼 때 주의할 또 한 가지는 과거를 들추지 않는 것. 

아이는 지금 혼나고 있는 상황만으로도 힘들고 서럽다. 

그런데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한 지난 과오까지 들춰내

면 더 힘들고 억울해진다. 야단칠 땐 현 상황에만 집중

하자.‘지금’무얼 잘못했는지,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 고

민하자.

 

■ 체벌: “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!” 

체벌은 양육 매뉴얼에서 사라지는 추세라지만 여전히 

아이를 야단칠 때 매를 드는 부모들이 있다. 하지만 체

벌에는 합당한 이유도, 그로 인한 이득도 없다는 게 전

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.‘다 저 잘되라고 그러는 거’

라는 단서가 붙었다 한들 아이를 때리다 보면 부모도 

사람이기에 감정이 실릴 수 있고, 그럴 경우 의도했건 

의도치 않았건 당하는 아이 입장에서는 결국 아동학대

가 되는 셈이다. 누가 뭐라 해도 아이는 어른에 비해 약

자인 까닭이다. 

체벌은 부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학대로 이어질 가

능성이 있는데다 체벌이 남기는 효과 역시 미미하다. 게

다가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체벌이 아이 에게‘다른 누

군가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결국 폭력이 필요하다’는 메

시지를 준다고 밝혀진 바 있다.

아이에게는 상처를 남길 수 있고, 부모에게는‘내가 왜 

그랬을까? 왜 순간 욱했을까?’하는 죄책감만 남을 뿐이

니 사랑의 매라는 이름의 체벌은 더 이상 없게끔 하자. 

신체적인 폭력 이외에도 아이 혼자 방에 가두는 것 역

시 정서적 체벌에 해당된다.‘이 정도야 괜찮겠지’라는 

부모 생각과 달리 아이는 심한 공포감을 느낄 수 있다. 

훈육을 목적으로 방이나 화장실에 혼자 두고 정해진 시

간 동안 반성하라고 하는데, 이런 경우 기질에 따라서 

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아이도 있다.


